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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금융 발전·핀테크 허브 도약 위해

금융중심지 이점 위 ‘핀테크 허브화’ 전략 세워야

핀테크 성장은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되는 핀테크 허브의 부상으로 이어질까?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 제

공과 관련관 기술, 기업, 산업을 통칭한다. 핀테크는 금융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추

세와 더불어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되는 핀테크 허브의 부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었

다. 이후의 추세를 보면 새로운 핀테크 허브가 등장하는 사례도 있으나 핀테크가 기존 

금융중심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정보통신기술 클러스터의 존재,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그리고 금융규제 환경 정비가 핀테크 허브의 주요한 성립 조건으로 

지적되었다.

서울 핀테크 경쟁력 있지만 핀테크 허브 위상은 금융중심지 위상보단 낮아

서울의 금융중심지 위상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였으나 2019년을 전후하여 반

등하였고, 현재는 2010년대 중반의 위상을 거의 회복하였다. 서울은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서울의 핀테크 허브 순위는 금융

중심지 순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은 국내 금융

산업의 특성상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잠재력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요약



ii

요
약

금융산업 기반해 성장한 서울 핀테크 산업, 여의도·강남·구로 등에 클러스터 이뤄 

핀테크는 서울의 주요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군 중에서도 서울시 집중도가 높은 산업군이다. 전반적으로 

서울 핀테크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과 산업규모, 구조 및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의 핀테크 산업 클러스터는 서울의 3대 도심에 집적된 금융 및 보험업 클러스터

와 상당 부분 중첩되며, 역사 도심보다는 여의도, 강남, 그리고 구로-가산 등에 집적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핀테크 허브, 신규 소규모 특화와 기존 금융중심지 업그레이드 동시에 진행 중

최근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국제 금융중심지 위상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최근 신규 금융중심지는 소규모 특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핀테크 허브는 최근 이런 

특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두바이, 구자라트, 카타르 등과 같이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신도시-신시설 조성과 규제 혁신을 연결하여 신흥 핀테크 허브로 도약하

려는 도시들이 있다. 반면, 싱가포르, 도쿄, 스위스 등의 기존 금융중심지는 유연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디지털 자산 친화 정책에 기반한 핀테크 허브 업그레이드 전략

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 ‘핀테크 허브화’ 기조 아래 규제혁신·생태계지원·매칭강화 등 전략 확대해야 

서울에는 기존 금융중심지의 이점 위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핀테

크 허브화’ 전략을 구상하는 방향이 유망해 보인다. 금융-기술-국가의 연계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금융 차원에서 정부 제도 활용 지원을 통한 규제 혁신 노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술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중재 역

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국가 차원에서 기존 서울시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인프

라를 핀테크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